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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게임과 학습을 겸한 ‘에듀테인먼트(edutainment)’가 여전히 

인기를 끌고 있다. 한자어 맞추기, 퍼즐 맞추기, 고도의 순발

력을 발휘해야 하는 두뇌게임까지. 지금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

휴대용 게임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

있다. 에듀테인먼트 게임의 실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

여전히 엇갈린다. 보기에 따라 ‘플라세보(가짜약) 효과’라는 비판

도 제기된다. 하지만 기대치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. 하루가 25시

간이라도 모자랄 만큼 업무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‘자기 계발’이

라는 강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

면 말이다. 

세월이 흘러도 영어 공부의 정도(正道)는 변함이 없다. 바로 끝

없는 반복 학습. 콘텐츠 전문회사 대원미디어가 만든 ‘터치 맨투

맨 기초영어’는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용으로 개발됐다. 지금의 

30, 40대들에게는 익숙한 30년 전통의 영어학습 교재 ‘맨투맨’ 시

리즈를 게임기에 맞게 바꿨다. 맨투맨 교재에 수록됐던 기초 문법

과 예문, 어휘를 비교적 충실히 담고 있다. 문장 형태를 변형하거

나 명사의 변화형을 익히는 응용 학습도 가능하다. 화면 인식 기능

이 있는 스타일러스펜을 이용해 영단어 

받아쓰기를 하거나 예문에 빨간 밑줄을 

그으며 외울 수도 있다. 밑줄 쫙~.

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딱딱한 틀을 벗

어나기 위해 게임 요소를 곳곳에 넣었다. 

주어진 시간 안에 제멋대로 섞여 있는 알

파벳을 조합해 단어를 맞추고 문장에 포

함된 틀린 철자를 찾아 친구와 점수 내기를 할 수 있다. 점수를 따

고 받은 게임 머니로 아이템을 구입해 자신만의 화면을 아기자기

하게 꾸며볼 수도 있다. 

물론 이 소프트웨어는 그럴싸한 고급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

추천하지는 않는다. 이제 막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학생이나 무

료한 통근길 옛 추억에 잠시 젖어 알찬 시간을 보내고 싶은 직장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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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터치 맨투맨 기초영어’를 모니터링하고 싶은 독자는 과학동아 홈페이지(www.dongaScience.com/

DS)에서 ‘디지털 노마드’ 배너를 클릭하고 댓글을 달면 된다. 3명을 추첨해 체험 기회를 주고 사용 

후기를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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